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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3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예수 이름 높이어(찬/새37장)

  기도 Prayer ................................................................................................... Altogether 다같이

1부/김태원 집사   2부/다무라고조 장로   3부/김학남 집사   4부/김승진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사랑이 예 오셨네(작곡 Paul Williams)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야고보서 3:1-12 ............................. Altogether 다같이

4부/출애굽기 30:1-10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Faith in Action(9) 혀는 내 마음의 리포터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아난(19) 기도에는 문제가 없다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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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y Jesus Came, Will Come

주님 오신 날, 오실 날

연말이 되면, 고마운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

스의 계절이라 12월은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

이는 주차장에 가득 찬 차량도 미소를 품은 것 같습니다. 교회 옆 야

생 보호지역에서 떼로 날아가는 새들이 저기 보이는 골프장 너머 날

아가는 모습도  감사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 바쁜 모습입니다. 예배당

으로 걸어 들어오는 좌우 꽃밭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고, 본

당 앞에도 반짝이는 트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며 입장하는 성

도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얼바인 대학의 학생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지난주 우리 교회 본당

에서 공연을 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엘 노엘' 등 캐럴 찬양

과 함께 맘껏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

바인 대학 교수들도 참여하면서, 학교 근처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

었다는 것을 몰랐다며 다시 내년에도 이곳에서 하고 싶다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얼바인에 있던 우리 교회의 존재를 지역

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

히 연말의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앞에 

자신을 들여다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심방

을 받고 고마워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심방을 받

은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까요?

저기 날아가는 새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기쁜 소식을 한 

보따리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

는 소리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땅끝까지 울려 퍼졌으

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12월 끄트

머리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웠고 힘들었던 한 해였다 해도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

하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늘 주 안에서 강건하

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안에서 힘내어 달려 

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리-메리 크리스마스 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At the year's end, we are reminded of people we are grateful for. Since this 
is Christmas season when Jesus came, our hearts overflow with thank-
fulness during the month of December. Looking out to church parking 
lot filled with cars from my office brings smile. Seeing birds flying across 
golf course from the wildlife preserve adjacent to our church is like they 
are busy delivering grateful hearts. Blooming flower beds along the sides 
of path leading to church, sparkling trees in front of the main sanctuary 
shout "Merry Christmas!" They welcome all entering the sanctuary.  

There was a concert in our main sanctuary last week by UCI's choir and 
orchestra. They performed 'Silent Night Holy Night', 'Noel Noel'. It was 
a time of praising with grateful hearts of Jesus who came. Many UCI 
professors also attended the concert. They were surprised that there 
was such a church so close to school. They expressed desire to use our 
facility again next year. We are thankful that, after being in Irvine for 
half a century, it was an opportunity to let our local community know 
of our existence. 

It has been over 2000 years since Jesus came for us. However, there 
are many who still do not know of His existence. This is a good op-
portunity to examine ourselves reflecting on the fact that Jesus came 
for us, and not just an event for end of year celebration. Many church 
members appreciated home visitations by pastors. How much more 
should we be thankful for Jesus' home visitation on Christmas? 

Like those birds flying away, we need to deliver those bundles of 
joyful news of Jesus who came for us.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praise should ring out to the ends of the world not just in our 
sanctuary. We are happy this year because of Jesus. We are grateful 
because of Jesus. Blessings of His grace risen again overflowed. Per-
haps this is the reason that Christmas is at the end of December. No 
matter how difficult and hard the year may have been, as we celebrate 
Christmas of Jesus' coming, we rise up again because of the message 
that Jesus is always with us. 

Beloved Bethel members~ Merry Christmas! Be strong in the Lord. Let's 
run the race with all our might, until the day our Lord Jesus returns. 
Jesus will come again. There will be a day of Re-Merry Christma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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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입니까?(1절, 마 12:33-35)

2. 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1) 작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알라(3-4절)

  - 내가 말하고 떠난 자리에 '단 물' '쓴 물' 중 어느 것이 남습니까?(11절)

 

 2) 혀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알라(5-6절)

  -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무엇이라 부릅니까?(8절, 빌 2:14)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으로 혀를 길들일 수 있다(9-10절, 참고/ 엡 4:22-30)

  -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참고/엡 4:22-30)

   엡 4:29 무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적용하기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혀는 내 마음의 리포터 
(약 3:1-12)(9)

<적용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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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도사님의 권유로 B&B에 참여한다고는 했

지만, 마음속으로는 '난 이혼의 상처와 아픔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는데 굳이 B&B에 가야 할

까?'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첫날, 하얀 

테이블보 위의 예쁜 꽃들과 가지런히 접힌 냅킨, 

잘 세팅되어 있는 아담하고 예쁜 접시는 저를 환

영하며 기다려주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분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절로 감사와 기

쁨의 큰 은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사랑이 

듬뿍 담긴 건강한 저녁은 지쳐있는 제 몸과 마음

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달래주는 듯했습니다. 회

차가 거듭될수록 전 저 자신도 몰랐던 제 깊은 

곳에서 세상의 편견과 상실, 우울과 분노로 받

은 상처로 거북이 등껍질같이 딱딱하게 굳은 몸 

안에서 달팽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저를 보았습

니다. 그건 바로 너무 아파서 저도 외면하고 싶

어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 제가 스스로 숨겨놓았

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가던  어느 날 차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야, 많이 힘들었지? 

혼자 버둥대며 세상을 향해 괜찮은 척하며 버티

느라 수고했어. 그러나 이젠 나를 보고 나에게 

다 털어놓으면 어떨까? 그리고 넌 지금 너로 그

냥 행복하게 살면 어떨까? 왜냐면 난 너의 하나

님, 너의 아버지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까.' 집에 돌아

오는 차 안에서 정말 펑펑 울며 '감사합니다. 정

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온전히 편하게 숨 쉬며 

세상의 빛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

습니다. 이날 밤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

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와 온전한 평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이 엄청

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진정으

로 기뻐하실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 드립니다.  

이정수 집사

온전한 평안 주심에 감사B&B 사역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

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

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

쁨의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과 일

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유대인

의 왕일 뿐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

다. 그런데 연약한 아기

로, 비천한 곳에서 나셨

으니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기는 위

험한 헤롯 왕이 있는 베

들레헴에 있었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서 순종함으로 아기 예

수를 지키며 낳은 지 며

칠 만에 애굽으로 도피

한 요셉과 마리아를 생

각해봅니다. 또, 목자들

은 하나님의 계시를 별

과 꿈, 천사를 통해 말씀으로 받고 지시하신 대

로 그것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놀라운 일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

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그리스

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

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

전에 들어간 날, 마침 할례를 받으러 온 아기 예

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대 주재여, 이

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

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눅 2:30-32)

마음이 들뜨는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에게 주

신 첫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함께 들으며 나누고 

묵상하며 깊은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수요예배를 드리는 말씀 시리즈를 통해 첫 크리

스마스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예수를 기다렸던 그분들처럼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첫 크리스마스' 시리즈>
■ 제1강: 소식 (마태복음 1:1-17)
■ 제2강: 소원 (마태복음 1:18-25)
■ 제3강: 소명 (누가복음 2:8-21)
■ 제4편: 소중 (누가복음 2:22-35)

서동민 목사

그들의 첫 크리스마스베델수요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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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는 캘리포니아에 

방문할 때마다 베델교회를 

출석해서인지 교회가 낯설

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목사님의 주옥같

은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

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식 등록을 하

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드디어 새가족을 초대

하는 자리였기에 들뜬 마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명찰을 달아주며 대대적으로 환

영해 주시니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님 내외분과 사진을 찍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의 박수를 받으며 만찬장으로 입장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데코의 솜씨는 프로급 이상이었고 저

녁 만찬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

고 화려한 식탁과 디저트 테이블은 한 폭의 그

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마다 빈틈없이 이어

지는 프로그램에 특별히 재미있는 퀴즈가 이어

졌습니다. 몇 주 전에 본당 2층 벽에 붙은 베델

교회에 관한 연혁 등을 봤었는데, 마침 그 내용 

중에서 몇 문제가 퀴즈로 나왔기 때문에 신이 

났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목사님의 탁월하신 사회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 천국을 맛보는 최고의 만찬장이었습니다. 집

에 와서 선물을 보니 꼭 필요한 물품들이었습니

다. 이렇게 따뜻한 환영 행사를 준비해 주신 베

델교회 새가족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

한요목사님께서 하신 "이제 새신자아니고 헌신

자"라는 마지막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대에 부

응하는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김정숙 성도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 기도

하던 중 베델교회를 만났습

니다. 대형 교회라 많이 망

설였는데 주차장에 들어서

면서부터 걱정은 기우에 불

과했습니다. 주차 안내에서

부터 새가족팀의 안내, 바나바들의 세심한 배려 

등 봉사자들의 애쓰심이 베델을 이끌어 가는 원

동력임을 느꼈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시작되는 

거룩한 예배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 주를 삶 속에서 말씀대

로 살아내게 하시는 권고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의료봉사를 늘 염두에 두고 있던 남편의 기도대

로  멕시코 일일 의료봉사를 다녀올 기회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베델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

립니다. 새가족을 위한 열렬한 환영회는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정성이 녹아든 맛있는 음식, 멋

진 플레이팅, 재치 있는 퀴즈와 게임을 통한 교

회 소개, 봉사자들의 사려 깊음 등 모든 것이 우

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해 주

신 바나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풍성한 환영회

를 베풀어주신 교역자분들과 새가족 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부뿐 아니라 함께 새

가족이 되신 모든 분이 말씀과 훈련을 통해 영

적으로 성숙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엄미숙 권사

The Mexico mission trip was an enormous 

blessing. It was especially meaningful to 

go with my wife and kids to revisit the 

area I went to as a young child on my first 

mission trip with my parents. There was so 

much grace as we served, worshiped and 

ate 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Tears of blessings during worship, joyful 

greetings of appreciation from locals, and 

dedications of church members helped me 

realize what the mission field is about.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just being there 

with the local community in need to share 

the love we have in Christ. I am forever 

grateful to the Lord for this opportunity 

and look forward to the next mission trip. 

Joseph Lee 집사

13주년 결혼기념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에 남편과 한마음으로 일일 멕시코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매일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은'하루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

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길…' 간절히 기

도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의 달란트로 햄버거 패티를 최선을 

다해 굽고 저는 부족하지만 스페인어로 찬양팀

을 섬기고, 미용 권사님을 보조로 도와 섬기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틈틈이 연습한 스페인어로 

어린이 사역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섬

겼습니다.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길, 그리고 그곳에서 정

말 작지만,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뜨겁

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미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일 멕시코 선교를 통해 서로

의 헌신과 섬김을 보고,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

하는 귀한 영혼들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며 오

히려 나의 삶에 은혜로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황자영 집사

새가족 환영회

멕시코 일일 선교

천국을 맛보는 최고의 만찬

십자가로 하나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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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으로 섬기게 되면서 자

연스레 기도학교의 일원이 

되어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영혼 구원 또 섬

기는 분들과 각 부서들 그리

고 선교지와 더 나아가 민족

과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혼자였다면 결코 성

실히 할 수 없었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서

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

고, 또 매일 정한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체

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모임 가

운데 함께 비밀리 나눈 것들이 그 주 설교 말씀, 

목사님의 입술을 빌어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놀

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며, 우리 입술의 모든 말

을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

해 주시기까지 우리 7조는 기도학교 15주의 여

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한 몸, 각 지체임을 더

욱 깨닫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하신 말씀에 참예하는 자

들이 되었습니다. 매달 한번의 연합모임은 피리

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을 간절히 구하며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

인적으로는 찬양으로 기도를 돕는 가운데 보이

는 성도분들의 울부짖음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고 이로 인해 뜨거워진 심령으로 어떤 

때보다 힘껏 찬양을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

게 깨어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의 유일

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

케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험하고 미혹된 세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더많은 성도들

이 나와서 모여 기도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

는, 사단이 포기한 자들로 충만한 베델교회가 되

길 소망하며 많은 분을 기도학교로 초대합니다!  

김재연 집사

한분	한분	기도와	말씀으로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임직감사예배: 2023년 12월 17일 (주일) 오후 4시 30분

■ 사역장로(3명):	김태원(3842)	 박세환(4386)	
	 박재문(4368)

■ 전입장로(4명):	강춘서(10428)	 백성군(10252)	
	 이정식(9944)	 오상현(9195)

■ 안수집사(19명):기상원(9162)	 김광식(9130)	
	 김성귀(10360)	 김원용(10408)	 김재호(10218)	
	 김지원(9825)	 김진탁(8719)	 김흥순(10114)	
	 박호성(9358)	 방모세(10035)	 손수국(7677)	
	 신정섭(8217)	 심진규(9841)	 양승화(6097)	
	 정승우(10147)	 정인주(10179)	 최글렌(6455)	
	 최두현(9736)	 현승원(9769)

■ 사역권사(20명):	강정희(6536)	권미숙(1385)	
	 김민숙(9786)	 김선경(6216)	 김선순(8719)	
	 김휴리(4625)	 박미숙(5465)	 박정연(7186)	
	 박혜경(6131)	 서은실(7138)	 윤은정(8674)	
	 이경희(8668)	 이소영(3137)	 장윤희(9193)	
	 정민주(7705)	 정혜복(5785)	 최사라(6455)	
	 최선희(8217)	 최현정(8582)	 한옥현(8473)

■ 협동권사(21명):	강광숙(10428)	 강동년(9739)	
	 권경자(8724)	 권정숙(10675)	 김경자(9723)	
	 김은숙(10060)	김정림(9251)	 김정희(1902)	
	 김혜숙(9627)	 김희경(8365)	 백금숙(10252)	
	 신영란(9792)	 오경진(9195)	 오정숙(7660)	
	 이덕이(9944)	 이명희(8243)	 전은석(9960)	
	 정승자(10024)	 조미영(10039)	 피효자(8748)	
	 홍옥희(9868)

■	서리집사(191명)
남자(81명):	강민석(10776)	강지훈(10805)	권중원(10731)	

금재협(10841)	김대현(9848)	김민규(10888)	김민우(7567)	

김상환(10567)	김세기(10763)	김영근(10087)	김영재(10325)	

김영훈(10746)	김예완(8232)	김우성(10734)	김정범(8021)	

김종민(10880)	김종석(6976)	김준희(10717)	김지훈(10710)	

김진오(10866)	김창준(9369)	김하준(9228)	김형준(10605)	

민청식(7785)	박상준(9218)	박영진(10842)	박윤수(6007)	

박재균(10827)	박중진(10784)	박해송(10689)	박현욱(10913)	

박호석(10482)	방제임스(10757)	서성진(8425)	손채훈(11005)	

손형구(10738)	심유석(10366)	심준용(10982)	안제성(10708)	

안철환(10680)	양정규(10585)	오곤(10872)	오규민(10902)	

오윤모(10884)	윤명웅(10847)	윤수용(10871)	윤종태(10728)	

윤지미(8554)	윤창식(9457)	윤희석(10856)	이수언(10631)	

이승룡(10692)	이영석(11004)	이재승(10723)	이정준(10690)	

이종광(10869)	이주헌(10423)	이현재(9220)	임영걸(10089)	

임준(10431)	임준현(10993)	임창민(10802)	장원호(10687)	

장진석(10829)	전상우(10339)	정상묵(7826)	정성일(10729)	

정성훈(10791)	정수환(10994)	정용형(10760)	정인창(10755)	

정재우(10819)	조재현(10317)	조종화(9659)	차원재(10795)	

최의영(8072)	최혁성(9815)	허식(10801)	홍세화(10995)	

홍준표(10515)	Andrew	Entingh(10881)

여자(110명):	강미경(10869)	고지영(10708)	공초롱(10482)	
곽선주(10830)	곽필선(9146)	구혜림(10819)	권은숙(10692)	

김건희(11005)	김경빈(10288)	김고흔(10859)	김규연(10696)	

김균주(10317)	김난영(10690)	김미라(10734)	김민지(8425)	

김보리(10760)	김선희(10444)	김소영(10705)	김아인(10689)	

김재연(10094)	김정묘(10802)	김제인(10913)	김조이(10813)	

김진숙(10479)	김태영(10687)	김티나(10717)	김현정(9864)	

김현지(10763)	김혜영(9918)	김희선(10893)	나연화(10746)	

남주영(10551)	도영란(10812)	류승연(10801)	민원기(10767)	

민정희(7785)	박미나(10599)	박민정(8570)	박선영(10515)	

박수연(9815)	박신아(7826)	박신영(10784)	박안나(10827)	

박은경(10728)	박주희(10508)	방미숙(10757)	배주희(10729)	

백승현(10511)	변정아(6976)	서영희(10839)	손유진(10841)	

손한나(10738)	승미진(10325)	심혜빈(10366)	안경아(10880)	

안세인9220)	안옥경(10680)	안진원(10860)	오지민(10872)	

오혜옥(10902)	유리나(10187)	유은경(10631)	윤수미(10791)	

윤애란(10851)	윤지나(10339)	윤지영(10881)	윤진슬(10995)	

윤현정(8554)	이경은(10866)	이경희(10736)	이단(10805)	

이민영(10567)	이은숙(10754)	이인선(10768)	이지연(10815)	

이지예(10993)	이지은(10982)	이지현(10722)	이진경(10884)	

이찬미(9228)	이크리스틴(10795)	이화진(10611)	

임연선(10431)	임은희(10870)	임혜경(10693)	장명희(10264)	

장우리(10829)	장인순(8726)	장혜령(9929)	전미애(10456)	

전인경(9695)	정보라(9457)	정슬기(10871)	조준희(9659)	

조혜리(10695)	차혜현(10875)	채명주(10087)	최선우(8232)	

최소진(11004)	최써니(10618)	최영란(10856)	최예린(10994)	

최은경(8072)	최혜경(10358)	최혜주(10731)	하유진(10520)	

홍안나(9218)	홍진이(10842)	Elizabeth	Cha(10340)	

Grace	Suh(10653)

응답받는 체험의 시간

2024년 신임 임직자 명단

기도학교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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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시니어: 주성필 목사

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온라인: 서동민 목사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월)Ⅰ 12/17: ①부-마상오  ②부-박종민 ③부-김효선  ④부-이서원
  12/24: ①부-박세환  ②부-선상균 ③부-박성규  ④부-정재영
  12/31: ①부-박재문  ②부-왕동원 ③부-박영선  ④부-하이얀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2,1월)Ⅰ 12/16: 변 진 12/23: 석승진 12/30: 손상현 1/6: 손석환

강단꽃(12월)Ⅰ 12/10: 김호경,왕예진,이미애   12/17: 안철완   12/24: 윤주원, 이규원, 이도원   12/31: 김성희, 이수민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차계향(한의과), 간호사-이해경           다음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윤경자

제26기	베델	아기학교가	2024년	2월	1일(목)에	개강합니다.	베
델	아기학교는	생후	15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아기들을	대상으
로	아기들의	눈높이에	맞춰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영,	유아	놀
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인
지,	운동	능력	발달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
램을	통해	베델	아기학교의	어린	자녀들이	멋진	신앙과	예수님
의	인격을	갖춘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성도님들의	많
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2월 1일-5월 16일 매주 목요일 1회, 총 15주 과정 (3월 24일-30일 Easter Break) 
▶ 장소: 할렐루야 채플, 유년부실 
▶ 모집 대상: 생후 15-48개월

▶ 등록 기간: 12월 17일(주일)부터 선착순 접수 *인원 제한이 있으니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인원이 차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서 별도의 연락이 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등록 방법: 베델교회 홈페이지, 행정사무실, 주일은 본당 앞 아기학교 부스 
▶ 문의: 김경자 권사 (949)351-6123,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사역광고 베델 아기학교 등록

깡총이 반(15-48개월) 

▶ 모집 정원: 35명(선착순) 
▶ 일정: 오전 10시-11시 30분 
 *보호자 동반 필수 
▶ 등록비: $330

똘똘이 반(30-48개월) 

▶ 모집 정원: 6명(선착순) 
▶ 일정: 오전 11시 40분-오후 12시 40분 
 *프리스쿨 준비반, 보호자 없이 진행 
 *깡총이반 등록 학생에 한해서만 등록 가능
▶ 등록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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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베델 수요예배 이번주 수요예배는 서동민 목사의 수요말씀 시리즈 '그들
의 첫 크리스마스: So what?' 첫번째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는 오
전 10시 본당에서 진행되며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 교사 만찬 한 해 동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여 주신 모
든 교사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교사 만찬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모
든 교사 분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일시/장소: 12월 10일(주일) 오후 5시, 체육관

◆ 신임임직자 주행 임직사관학교 교인총회 최종 인준 받으신 2024년 신임 
임직자(사역장로, 안수집사, 사역권사)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신임 임직자는 베델교회 사역을 참관하게 됩니다. 
일시/장소: 12월 15일(금)-16일(토), 체육관
사역 참관: 12월 24일(주일) 오전 11시. 교회학교 체크인 부스 앞에서 모입니다. 
*참석을 못하실 경우는 보강수업을 받게 됩니다.

◆ 임직감사예배 연말제직회와 교인총회를 통하여 선출 된 2024년 신임임 
직자들의 임직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7일(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강사: 김기섭 목사(LA 사랑의교회 담임)

◆ 성탄감사주일 및 성탄감사예배 24일 주일예배는 성탄감사주일로 드립니
다. 또한 12월 25일(월) 성탄절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감사예배(Christmas Family Worship)를 오전 
10시에 BGC와 연합으로 베델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소중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 
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중고등부(BYM, CIM) 겨울 수련회 신청을 위한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영어 중등부(BYM Qara)>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기간/장소: 12월 26일(화)-12월 29일(금), Thousand Pines Christian Camp
<영어 고등부(BYM Holos)> 문의: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기간/장소: 12월 27일(수)-12월 30일(토), Mile High Camp
<한어 중고등부(CIM)> 문의: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기간/장소: 12월 28일(목)-12월 30일(토), 갈릴리 수양관

◆ 선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올 한해 선교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느라 수고하
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며 베델의 사랑을 롤링 페이퍼로 전하려고 합니다.  본
당 앞 부스에 마련된 카드에 따뜻한 한마디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상원 집사 (949)677-5540

◆ 2024년 선교팀장 모임 2024년 선교팀장들은 오늘(12월10일) 오후 1시 유
년부실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선교와 미션의 날 준비 모임입니다.
문의: 김주홍 집사 (213)880-1022

◆ 선한 청지기 프로젝트(BAM) 삶터, 일터에서의 제자도와 땅끝 선교지까
지 나아가는 새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인 BAM의 일환으로 선교지의 미혼모,
고아사역 후원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야끼소바빵과 불고기컵밥, 유자
차, 유자에이드를 판매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문의: 오늘(10일) 2-3부 예배 후, 코트야드, 이명숙 집사 (714)460-9827

◆ 튀르키예 CP 수양회 Gift 모집 2024년 1월 22일(월)-25(목)까지 튀르키
예 안탈리아에서 "Rest, Refresh, Recharge"라는 주제로 난민 교회 현지 사
역자(CP) 가족 수양회가 열립니다. CP 가정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담
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선물을 모집합니다.
모집 물품: 약품(비타민, 타이레놀, 파스), 화장품, 학용품, 김, 남성용 패딩(벌당 $25)등
모집 장소: 코드야드 부스 

◆ 2024 AWANA 봄 학기 등록 성경암송을 통해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팀웍을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으로 훈련시키는 AWANA 프
로그램에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교사와 TA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습니
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봄 학기 기간: 1월 12일-5월 31일(19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학생 등록 기간: 12월 17일 마감(K-5학년 100명 선착순)
등록처/문의: 교회 홈페이지, 이준호 팀장 (909)859-5233, awana@bkc.org

◆ 아기학교 등록 봄학기가 개강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7면 참고) 
등록일: 12월 17일(주일)부터 등록 가능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경자 권사 (949)351-6123

◆ 헌금 내역서 2023년도 헌금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헌금 봉투 아래 주소 변경란에 기재 해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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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is the reason for James’ warning that ‘Not many of you should become teachers’? What is the 
 hidden motive of those who wanted to become teachers during the time?(v.1, Matt 12:33-35)

2. How do you tame your tongue? Let’s organize in three ways.

 1) Know th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f sma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v.3-4 )

  - What remains in the place you left after talking, ‘fresh water’ or ‘salt water’?(v.11)

 2) Know th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f the tongue (vv.5-6)

  - Untamed tongue is called what?(v.8, Phil 2:14)

 3) The tongue can be tamed wi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v.9-10, Ref Eph 4:22-30)

  - How is the power of gospel explained that can put off old self and put on new self? (Ref: Eph 4:22-30) 

   Eph 4:29 Let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e out of your mouth, but only such as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or building up, as fits the occasion, that it may give grace to t

   hose who hear.  

<Song in Response: The Way of the Cross The Life of Martyr, Let the Words of My Mouth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The Tongue is the Reporter of My Heart  
(James 3:1-12) 

Apply to LifeApply to Life

(9)


